
GIST, 청렴도 제고 위해 팔 걷어붙였다
총장 포함 전 교직원 청렴교육 참여

-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전반적 교육 통해 대학 청렴도 제고 및 투명한 
연구·행정 기대… 올해 교육 확대를 통해 청렴 가치관 정립 및 관리 내실화 추진

- 총장을 포함한 경영진의 교육 참여 통해 청렴도 제고를 위한 의지 표명

▲ GIST가 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체 교직원 대상 2024년 제1회 청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이 배려와 신뢰의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기관 청

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3월 7일(목), 2024년도 제1회 청렴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임기철 총장, 김상돈 교학부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와 교수, 직원 등 약 3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교육은 청렴교육 전문 강사인 KAIST 인권윤리센터 이주현 부센

터장를 초청하여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공재정환수제도 등으로 꾸며졌다.



▲ GIST가 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체 교직원 대상 2024년 제1회 청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청렴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매년 하위 등급으로 평가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개선을 위해 GIST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및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향후 종합청렴도 3등급 이상 달성을 목표로 총장이 직접 청렴도

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경영진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대했다.

임 총장은 취임 후 청렴도 제고를 위해 ▴총장 및 경영진 주도적 참여를 통한 청

렴 제고 활동 강화 ▴청렴 취약 분야별 구성원 관심 및 개선을 통한 청렴 분위기 

조성 등 올바른 청렴에 대한 가치관 정립과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

안을 추진해 왔다.

임기철 총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의 인식 개선과 올바른 청렴

의식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GIST는 기관의 청렴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모범적인 청렴 기관이자 신뢰받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GIST는 부패 근절과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 교육을 올해 5월과 8월에도 실

시할 계획이다. 또한,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도개선특별위원회, 청렴시민감사

관, 청렴자문단 조직을 신규 구성하였으며, 청렴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